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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자동차 화재 ‘이것(질식소화포)’ 있으면 
화재초기 확산 방지에 효과적!

  - 화재취약장소 등 ‘화재 먹는 질식소화포’ 비치 권고
창 1대

△ 지난 20일 지하주차장 차량화재에서 질식소화포를 활용해 화재 초기 확산을 예방한 

모범사례(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용인소방서만의 특수

시책으로 화재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한 컨설팅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내용은 화재취약장소 등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 먹는 

질식소화포’를 비치하도록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권고하는 컨설팅이며, 추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특급대상물 총 32곳으로 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질식소화포’는 특수방염 코팅으로 제작된 소화포로 연소 대상물을 덮어 산소를 

차단해 화재확산과 유독가스를 방지할 수 있어 인명 대피 시간을 벌 수 있으며, 화재 

진압 중에 발생하는 수손피해 등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차량 화재에서의 대응능력을 극대화한 장비로 전기차 화재

에도 진압 효과를 보여준다.

컨설팅은 ▲지하주차장 · 전기충전시설 인근 질식소화포 비치 권고 ▲질식소화포 

사용 방법 안내 ▲관계인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화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질식소화포 설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소재 대형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관계인은 안전을 위해 사전에 구비하여 

비치한 질식소화포로 화재 발생 차량을 덮어 소화활동 하는 등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모범사례가 있다.


